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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조, 인사처에 행정부 단체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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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뉴시스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인사혁신처에 2023년 행정부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국공노가 요구한 행정부 교섭은 국가직공무원 전체의 노동조건과 처우를 다루고 정부 내 부·처·청·위원회에 적용되는 행정부 단

위의 교섭이다. 정부의 교섭 대표는 인사처장이 된다. 

지난 2006년 1월2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지금까지 2008년과 2018년 두 차례 실시

된 바 있다. 

앞서 2021년 체결한 '2018년 행정부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은 오는 12월26일까지다. 

국공노는 이번 단체교섭에서 ▲국가직공제회 설립 ▲비연고지 근무자에 대한 주거비 등 지원 ▲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물가

에 연동한 공무원 임금 결정 ▲육아지원제도 개선 ▲소득 공백 해소 등 40개 요구 조항을 제시했다.  

국공노는 인사처와 교섭 대표단을 구성하고 1년 내 단체교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임금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막혀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유일한 처우개선 요구

권인 단체교섭권을 내실있고 속도감있게 운용해 나날이 악화하는 국가직공무원의 처우와 노동 조건을 최대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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